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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전체 휴대전화 보유율은 99%이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93.1%이다(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1).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 및 

다양한 정보 탐색을 위해서 휴대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휴대전화는 청소년의 주요 선

호 매체(Tapscott, 2008)이지만 이들의 발달에 미치는 휴대전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며, 휴대전

화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의존적 증상을 보이는 상태를 일컫는 휴대전화의존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관

련 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미디어 사용의 역기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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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dolescents’mobile 

phone dependency, 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To achieve these goa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3rd, 5th and 7th wave of the data on 

4th graders taken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growth-curve longitudinal analysis indicates that depression in 6th through 10th grade has 

increased. Second,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at 6th grad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Also, the initial value and the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mobile phone dependency at 10th grade. Moreover, both 

increased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the rate of change in depression significantly influence 

adolescents’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at 10th grade. Based on a longitudinal data set,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adolescents’trajectories of depression and their 

mobile phone dependency. The findings also provide a comprehensive framework with implications for 

adolescents’development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depress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which impact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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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지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 중 이 연

구는 심리·정서적 상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

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상태로 청소년기의 심리적 적응을 나타내

는 주요 변수다(Ko, 2012). 우울은 임상집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도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

(Baek & Chung, 2015)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는 심리·정서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Baek & Chung, 

2015; Jun, 2016; Yang et al., 2019). 이에 청소년의 부정적 심

리·정서적 상태 중 우울은 휴대전화의존도를 높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높아진 휴대전화의존도가 이들의 우울의 수준을 높

이는 등 악순환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청

소년의 우울과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동

일시점의 횡단자료를 다루고 있어 인과 관계에 대한 풍부한 해석

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과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우울을 다양한 시점의 종단자료를 활용하

여 변화 궤적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와 휴대전화의존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

화 궤적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 환경 내에서 학습자에게 요구

되는 효과적인 학습 전략으로 중요한 교육적인 함의를 가진다. 청

소년의 높은 휴대전화의존은 이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저해하

며(Hong et al., 2015; J. Kim, 2014; H. Kim et al., 2007), 이

와 더불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를 대변

하는 우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두 변인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

력, 학습자의 심리·정서적 상태인 우울과 주변 생활환경 내 매체 

요인인 휴대전화의존도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관한 통합적 논의

가 요구된다. 즉, 학습 환경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전략을 마

련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의 개인 

내적 변인 및 생활환경 요소와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

된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생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변화에 민감한 과도기

로 정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감각추구와 충동성 등을 조절하는 자

기통제력(regulatory competence)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S. Kim & 

Han, 2015; Hong et al., 2015). 특히 사춘기를 경험하는 청소

년기에 진입하는 시점이자,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전에 둔 초등

학교 6학년 때에는 가중되는 학업과 부모의 성취 압력에 대한 기

대(Y. Kim, 2010)로 인해 매체에의 의존과 심리·정서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청소년의 학습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시기적인 중요성

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을 초기 시점으로 선정하여 이후 중

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세 시점에서 우울의 변화 

궤적과 초등학교 6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며,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화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주변 환경의 매

체와 부정적 심리·정서 상태가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마련

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 궤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화 궤적이 자

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간의 관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현실기능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휴대전화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상태를 ‘휴대전화의존’이

라 일컫는다(Lu et al., 2011). 선행연구(Baek & Chung, 2015; 

Chen et al., 2016; Jun, 2016; H. Kim et al., 2007; S. Kim, 

2016; Ko, 2012; Park & Lee, 2015; Yang et al., 2019)는 아

동의 지나친 휴대전화 의존은 이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써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

건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Ko (2012)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이들의 우울과 위

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Park과 Lee (2015)의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 의존이 중학교 2학년의 주의집중, 신체화, 우

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통해서 중학교 3학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또한 S. Kim (2016)은 휴대전화 

사용 집단 중 상위 및 하위 25%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이 고등

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가 우울 및 공격성 

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Jun (2016)은 8학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이 10학년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앞선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높은 휴대전화의존도가 이들의 심

리·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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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보상적 인터넷 이용(compensatory 

internet use)이론은 우울과 휴대전화의존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

고 있다(Kardefelt-Winther, 2014). 즉, 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

하는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지각하는 우울한 기분을 보상받기 위

해 휴대전화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행연구(Hong & Lee, 

2016b; Jang & Heo, 2017; S. Kim, 2016; You, 2014)는 청소년

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통제력 및 책임감 결여와 같

은 상태가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 특히 우울은 청소년의 휴대전화 등 매체의 중독과 밀접한 관련

이 있어 휴대전화의존을 설명하는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고

려되고 있다(Yang & Park, 2005). 구체적으로 H. Kim 등(2007)

은 청소년의 우울이 중, 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판별하는 유의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총 4년의 종단자료

를 사용한 Jun (2014)은 고등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

용이 이후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휴대전화중독으로 인해 우울은 높아지지만, 청소년이 더 우

울하다고해서 휴대전화를 더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와 

심리·정서적 상태 간의 일방적 관계를 넘어 양방향의 관계를 확

인하는 연구가 점차 축적되고 있지만 연구마다 혼재된 결과를 보

임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두 변인 간의 인과적 영향력

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사춘기를 전후하여 청소년이 생리, 사회, 정서적 측변에서 급

격한 변화와 극심한 혼돈과 좌절, 도전을 겪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취약한 시기이다(Hong & Yi, 2016a; Ko, 2012). 특히 아동기에

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환경 변화의 압박과 인지능력의 

발달로 인해 우울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므로(Yu, 2009), 이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부적응의 문제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관

점을 넘어 시간의 지남에 따른 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Jones & Foerhand, 2003).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예측되는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 추

이를 종단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휴대전화의존

도와의 관련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해당 시기에 요하는 주어진 발

달과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전략을 강구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가 청소년의 우울

의 초기 시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진 

청소년의 우울 역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2.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 간의 관계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장기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

습자가 자발적인 촉진자가 되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이를 방해

하는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인 행동은 억제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

해 자신의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해결하며, 평가하여 학습 

전반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는 것을 말한다(Zimmerman, 

1998).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업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학습 

환경을 스스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며, 도움구하기, 학업시

간 관리 등 학습자의 인지적, 행동적 및 정서적 조절과정을 포함

한다(McPherson et al., 2018). 이같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청

소년의 학업성취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Shim, 2015).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교 현장의 학습 환경에서 대부분

의 시간을 보내는 학습자인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필수 능력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자신이 학습을 성공적으

로 이끌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인지전략을 선택 및 사용하며, 내·

외적 동기 요인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 및 시간을 계획하

고, 구조화하는 능력은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의 향상으로까지 이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조절학습능력은 주변 환경 내 매체의 영향 및 청소년의 심리·정

서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Hong et al., 2015; Lee et al., 

2016; Peistaraite & Clark, 2020; Pekrun et al., 2002).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미치는 매체 영향과 관련하여 휴대전

화의존도는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

임을 알 수 있다(J. Kim, 2014; Hong et al., 2015; Lee et al., 

2016; Sung & Jin, 2012). 중학교 1학년(J. Kim, 2014) 및 중학

교 2학년(Sung & Jin, 2012)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변인 간의 종단적 영향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일관적

인 결과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Hong 등(2015)은 중학교 1

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 궤

적을 확인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인과적 종단관계를 확

인하였는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값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유의하게 낮았고, 시간의 경과에 따

른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의 자기조

절학습능력이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인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한계를 반

영하여 이 연구는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청소년을 대

상으로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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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이 중학

생에 비해 낮다고 언급한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과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9)를 근

거로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앞

선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

정서적 요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이후 고등학생 및 성인에까지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부

정적 영향을 준다(Han, 2015).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다

룬 선행연구는 주로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 정서적 안정감, 타

인과의 긍정적 관계, 삶의 만족도(Lee & Kwon, 2013; Shim, 

2015; Son et al., 2006)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을 보

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Lewis와 Haviland-Jones (2004)는 긍

정적인 정서와 정서적 안정성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M. H. Kim (2009)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 환경 내의 내적 

동기화를 높여 학습자의 통제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양한 심리·정

서적 요인 중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정서가 이들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

다. 관련하여 Shim (2015)은 청소년의 우울이 자기조절학습능력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Min (2009)은 청소년의 심

리적 안녕감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정서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나 부정적 정서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에는 관련이 없음

을 보고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표본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2010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재학생

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에 적합한 해당년

도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우울은 3차, 5차 및 7

차년도 자료,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능력은 3차 및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되, 우울의 세 시점에서 모두 무응답인 경

우와 두 시점에서 모두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

하고 남학생 834명(50.0%)과 여학생 833명(50.0%), 총 1,667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휴대전화의존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는 S. H. Lee 등(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휴대전

화의존도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휴대전화 사용 통제의 

어려움, 심리적 의존, 사용 중단 시 불안감 등에 대한 내용으로 모

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로 청소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다. 특

히 휴대전화의존도 척도의 경우 뚜렷한 요인 구조가 나타나지 않

으며,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형의 기각 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는 Russell 등(1998)에 따라 전체문항을 임의할당방법(random 

parceling)을 사용하여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이에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지표 변인을 생성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3차년도 .89 및 7차년도 .87이다. 

2)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우울은 Jo와 

Im (2003)이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척도’에

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구성하여 활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

동의 정서·행동문제 척도는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신체화 증상, 

사회적 위축 및 우울의 총 5개의 하위요인, 36문항으로 구성되지

만 이 연구에서는 우울과 관련된 설문 10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

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

렇지 않다[4점])로 청소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하였고, 전

체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지표 변인을 생성하였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a 는 3차년도 .93, 5차년도 .91 및 7차년도 .89다. 

3) 자기조절학습능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Yang (2000)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척도 84문항을 바탕으

로 재구성한 변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성취가치 7

문항, 숙달목적지향 2문항, 행동통제 5문항, 학업시간관리 4문



Vol.59, No.3, August 2021: 341-351 | 345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항의 총 4개의 하위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보

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

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청소년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변인의 특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도

록 재코딩하였고,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

다.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

수 Cronbach a 는 3차년도 성취가치 .91, 숙달목적지향 .74, 행

동통제 .69, 학업시간관리 .85, 5차년도 성취가치 .88, 숙달목적

지향 .68, 행동통제 .74, 학업시간관리 .85 및 7차년도 성취가치 

.89, 숙달목적지향 .74, 행동통제 .79, 학업시간관리 .88이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Mplus 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분포를 파

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

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울

의 변화를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을 통

해 확인하였는데, 이는 개인 내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성장계수 즉, 변인의 초기값(intercept)과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변화율(slope)을 확인할 수 있는 종단자료 분석방법 중 하나이

며, 나아가 변인의 변화와 공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적

용될 수 있다(Curran et al., 2004). 즉, 이 연구에서는 우울의 초

기값 및 변화율을 추정한 후, 우울의 변화 궤적의 원인과 결과로

서 초등학교 6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상정

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학

교 6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와 우울의 변화 궤적이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

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2,값

과 함께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residual)와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상대적합지

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 기준을 판단하기 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62*** 1

3  .54***  .58*** 1

4  .58***  .54*** .56*** 1

5  .27***  .24*** .19*** .20*** 1

6  .23***  .31*** .25*** .21***  .13*** 1

7  .23***  .22*** .31*** .24***  .39***  .15*** 1

8  .22***  .21*** .24*** .31***  .47***  .14***  .55*** 1

9 -.13*** -.10*** -.22*** -.01 -.01 -.02 -.12*** .02 1

10 -.12*** -.13*** -.18*** -.07** -.17*** -.06* -.36*** -.13*** .25*** 1

11 -.24*** -.21*** -.31*** -.18*** -.08** -.06* -.17*** -.08** .31*** .15*** 1

12 -.17*** -.15*** -.20*** -.12*** -.14*** -.09*** -.26*** -.16*** .16*** .23*** .38*** 1

13 -.14*** -.14*** -.18*** -.14*** -.21*** -.07** -.35*** -.23*** .09*** .33*** .31*** .47*** 1

M 3.11  2..85 2.71 2.64 3.05 3.00 2.53 2.54 2.05 2.25 1.72 1.76 1.79

SD   .58   .73  .53  .69   .57   .71   .55   .68   .70  .64  .62   .58   .55

Skewness  -.64 -.20 -.01 -.05  -.52 -.43  .10 -.01  .52  .19  .74   .45  .43

Kurtosis 1.10 -.31 .32 -.25 .77 -.25 -.08 -.24 -.14 -.03  .32 -.20 -.04

Note. N=1,667. 1=attainment value, wave 3; 2=mastery goal orientation, wave 3; 3=behavior control, wave 3; 4=time management for study, wave 3; 5=attainment 
value, wave 7; 6=mastery goal orientation, wave 7; 7=behavior control, wave 7; 8=time management for study, wave 7; 9=mobile phone dependency, wave 3; 
10=mobile phone dependency, wave 7; 11=depression, wave 7; 12=depression, wave 5; 13=depression, wave 7.
*p<.05. **p<.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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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RMSEA와 SRMR의 경우 .06이하(Hu & Bentler, 1999), 

TLI와 CFI는 .90이상(S. Hong,, 2000)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일반

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값을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각각의 하위요인인 성취가치, 숙달

목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는 대체로 휴대전화의존도 및 

우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조절학습능력

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성취가치를 제외하고 숙

달목적지향, 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는 3차년도보다 7차년도

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도 시

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휴대전화의

존도는 3차년도 2.05점(SD=.70), 7차년도 2.25점(SD=.64)이었

고, 우울은 3차년도 1.72점(SD=.62), 5차년도 1.76점(SD=.58) 

및 7차년도 1.79점(SD=.55)이었다. 각 변인의 정규성 가정을 확

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 값은 -.64∼.74

이고, 첨도 값은 -.24∼1.10이었다. 즉,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적정한 값을 보여(왜도<2, 첨도<4), 본 자료가 정규성 분포의 조

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Hong et al., 2003). 

2.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 추정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세 시점에서 측정된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

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

다. 무변화모형은 초기값만 있고 변화율은 설정하지 않는 모형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변화가 없음을 가정하는 모형이

다. 선형변화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울이 일정하게 높아지

거나 낮아짐을 가정하는 것으로 기울기의 선형성을 가정하는 것

이다. 두 모형의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세 시점에 걸친 우

울의 변화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 c2값과 함께 모형적합도 지수인 

RMSEA, SRMR, TLI 및 CFI 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모형보다 타당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

를 채택하였다.

최적 모형인 선형변화모형의 모수추정치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우울의 초기값의 예측 평균은 1.722, 변화율의 예측 평균은 

.030으로,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및 고등

학교 1학년까지의 시간의 변화 동안 우울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값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여 청소년의 우울이 1.722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략 2년 동안 .030씩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초기값

(.166, p＜.001)과 변화율(.037, p＜.001)의 분산도 각각 유의하

여 초등학교 6학년의 우울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초기값과 변화율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

는데(r=-.387, p＜.001), 이로써 청소년의 초기시점의 우울이 높

을수록 우울의 변화가 천천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 간의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모든 잠재 변인을 측정 요

인이 적절히 설명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2(106)=689.525 (p＜.001), 

RMSEA=.057(90% CI [.053, .062]), SRMR=.046, CFI=.948, 

TLI=.933으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 결과, 연구모형이 

Table 2. Model Fit of No Slope Model and Linear Model

c2 df RMSEA 90% C. I. SRMR CFI TLI

No slope model 42.130*** 4 .076 [.056 - .097] .048 .947 .960

Linear model 3.000 1 .035 [.000 - .083] .011 .997 .992

***p<.001.

Table 3. Estimate of Latent Growth Model of Depression

Parameter 
Intercept Slope

Mean Variance Mean Variance

Linear model 1.722*** .166*** .030*** .037***

Correlation (I ↔ S) -.387***

***p<.001.



Vol.59, No.3, August 2021: 341-351 | 34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는 측정변인이 잠재

변인의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가를 의미한

다. 모든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β)의 절댓값이 

.56∼.91로 .50이상으로 수렴타당도의 기준을 만족시켜(Bagozzi 

et al., 1999), 각 측정변인이 해당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설명한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의 개념적 차이가 존

재함을 확인하는 판별 타당도를 위해 잠재변인 간 추정된 상관계

수를 검토한 결과 모두 .85미만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잠재변인 

간 개념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Bagozzi & Yi, 1988). 

다음으로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 궤적에 미치는 초등학교 휴대

전화의존도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고, 이 두 변인이 최종적으

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변

인 간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 관계를 파악하였다. 구조모형의 적

합도 지수는 c2(112)=862.499 (p＜.001), RMSEA=.063(90% 

CI[.059, .067]), SRMR=.061, CFI=.933, TLI=.929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한 결과,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 계수는 Table 4와 같다.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igure 1과 같다

(모형에 대한 오차구조 및 통제요인은 간명함을 위해 편의상 생략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초등학교 6

학년의 우울(β=.49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는 5년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울의 변화(β=-.341, p＜.001)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초등학교 6학년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이들의 우울이 완만하게 변화함

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고등학교 1학

년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β=.320, p＜.001)

Table 4. Path Weight of Latent Variables

B S.E. b

MDP wave 3 → MDP wave 7 .290 .046 .320***

MDP wave 3 → Depression I .282 .028 .497***

MDP wave 3 → Depression S -.098 .017 -.341***

Depression I → MDP wave 7 .305 .082 .191***

Depression S → MDP wave 7 1.239 .190 .393***

Depression S → SRL wave 7 -.648 .102 -.360***

MDP wave 7 → SRL wave 7 -.120 .023 -.210***

Note. MPD, mobile phone dependency; I, intercept; S, slope; SRL;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p<.001.

Figure 1.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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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쳐,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휴대전화의존도는 유의미하

게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우울의 초기

값(β=.191, p＜.001) 및 변화율(β=.393, p＜.001)은 이들이 고등

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우울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우울의 변화가 빠르게 

증가할수록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6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

(β=.446, p＜.001)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높아진 휴대전화

의존도(β=-.210, p＜.001)와 우울의 변화율(β=-.360, p＜.001)

은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고, 우울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이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더 유의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까지 세 시점에서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 궤적과 초등학교 6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

였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화가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관련

하여 확인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이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

학년이 되면서 이들이 지각하는 우울은 선형으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에 부적인 상관관

계가 있었다. 이는 초기 시점에 우울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

이 천천히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초기 시점의 우울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빠르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

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우울의 수준이 연령에 따라 증가

한다는 선행연구(Yu, 2009)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발달적 관점에 근

거하여 우울의 변화를 확인(Jones & Foerhand, 2003)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을 초기 시점으로 이들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우울의 종단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는 가장 급격한 변화이자 도전을 경

험하는 시기이며, 학습 환경 내 지속적인 학업 성취에 대한 기대 

및 압박으로 심리·정서적 문제에 취약한 시기이다(Ko, 2012). 

동시에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이때 겪는 생리적, 사회적, 정

서적인 변화 역시 이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

년 세 시점의 우울의 종단적 증가 양상 역시 변화와 도전을 겪으

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대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우울은 매우 빈번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

격적 행동, 반항 및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들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Chiles et al., 1980). 따라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자각이 필요하며, 부모교육 및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청소

년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알아차리고,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화 궤적 간의 인

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6학년의 우울의 수준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총 5년여의 시간

의 변화에 따라 우울은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즉, 청소년의 휴대

전화의존도가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 추이에 원인이 되어 초기

시점과 변화 양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한 청소년의 우울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이 높을수록 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의 

휴대전화의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우울의 변화가 더 빠를수록 고등학교 1학

년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역시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두 변

인 간의 인과적 영향력을 통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 

간에 밀접한 관련을 확인하였다는데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

는 휴대전화의존도를 청소년의 부정적 심리·정서적 상태인 우

울에 미치는 원인으로 상정한 선행연구(Baek & Chung, 2015; 

H. Kim et al., 2007) 및 결과 변인으로 상정한 선행연구(Jang & 

Heo, 2017; Hong & Yi, 2016b)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

러나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의 중독적 휴대전화 사용이 고등학교 

2학년의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이 더 

우울하다고해서 휴대전화중독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한 Jun (2014)의 연구와는 일부 다른 결과이다. 이는 연구 대상

의 연령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심리·정서적 상태와 매체에의 의존은 입시 

경쟁 속에서 이들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 등에 따라 민감하게 

좌우되며(Hong et al., 2015), 특히 학교 급별에 따른 이러한 차

이는 지대할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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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와 고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의존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Jun (2014)의 연구

에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휴

대전화 고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관련

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양

한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휴대전화의존 등 매체의 부정적 영향으

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우울의 변화 궤적 및 자

기조절학습능력의 변인 간 구조 관계를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6학

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

학년까지 청소년의 높아진 휴대전화의존도와 우울의 변화는 최종

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 청소년이 휴대전화에 의

존하는 정도가 높고, 우울의 변화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 행동통제 및 학업시간관리 등 학습 환경 

내에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저해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적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ong et al., 2015; J. Kim, 2014; Lee et 

al., 2016; Sung & Jin, 2012)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

과는 휴대전화의존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충동과 문제적 행동

이 청소년이 학습 환경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학습 자원 

전략을 활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자인 청소년 주변의 매체 등 생활환경의 정비가 요구되며, 긍정적

인 학습 환경의 조성을 위해 학생 개개인뿐만 부모와 교사의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 중 우울의 변

화가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적 영향을 미친 것

은 Shim (2015)을 지지하는 것이지만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성만

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정서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Min (2009)과는 다른 결과이다. Min (2009)

의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긍정 및 부

정 형용사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긍정적 정서

성 및 부정적 정서성의 포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이 연

구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 및 

해석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청

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 정서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 있으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

련성을 살펴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에서 이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측정

하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

계에 대한 통합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청소년의 

시간에 따른 우울의 변화를 파악하고,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

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매체 과

의존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휴대전화의존

도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간에 인과적 관계를 종단적 자

료를 통해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환경 내의 지속적인 학습

자인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

를 해석하고 추후 연구를 설계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제언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우울의 변화를 확인하

고, 휴대전화의존도와의 인과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

학년의 두 시점에서의 휴대전화의존도만을 선택하여 청소년의 우

울 변화 궤적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장기 종단 

연구방법이 적용되어 청소년의 우울,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

절학습능력의 연령별 변화 추이를 확장하여 확인하고, 변인 간 종

단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

로 표준화 된 휴대전화의존도 척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경향성을 근거로 우울 및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의 사용 목적, 동기 및 이용 콘텐츠에 따라 차

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른 변인과의 관련

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한다면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이 이들의 발

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긍정적 발달 과업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

의 모든 변인은 청소년의 자기보고로 평정되었다. 이에 자신의 휴

대전화의존 및 우울과 관련해서는 응답을 회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관련해서는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변인 중 내재

적 문제의 한 요인인 우울을 중심으로 환경적 차원의 변인 중 하

나인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집중적으

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불안, 사회적 위축으로 

확장하여 이들의 내재적 문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변인 간

의 관련을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은 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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